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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 주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 
보호하실것이다 

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 

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 

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 

하리라 보라 슛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 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 

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척는 네게 정죄를 당 

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그들이 내게서 얻은공의니라여호와의 말씀이 

니라”μ1- 54:15~17) ，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창 15:1),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엠 5:27),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가하나님의 영광스러운교회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에는 찬송이 념친다. 성장한다. 자기 

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한다. 비록 악한 영들 
교회， 주님의 교회! 

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최상의 아름다움으로 

꾸며질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신자들의 삶은 은총으로 넘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의 영광스러운 교회이다. 세상의 부요함을 따르던 악한 길에서 돌이켜 진심으로 회개하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소망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예수님을 따르자.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찬 210정-)，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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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 

I S(!rmo빼. Next Su빼 

COMMUNION CELEBRATION 

(l4)When the hour had come, He reclined at the table, and the apostles with Him. (15)And He said to them, 
‘'1 have earnestly desired to eat this Passover with you b때re 1 su.함r; (l610r 1 say to you, 

1 shall never again eat it until it is fulfilled in the kingdom of God." … (22)“For indeed, the Son of Man 

is going as it has been determined; but woe to that man by whom He is betrayed!" (23)And they began 

to discuss among themselves which one of them it might be who was going to do this thing. 

(Luke 22:14-23) 

. T:벼1밍e C다야hrπ띠rist앙ti떠때떼i버페빼a히매n때1 

since its commencement by Jesus. Jesus prepared for 

this special celebration ahead of time. When His disciples 

asked Him where to prepare it, Jesus told them, "When you 

have entered the city, a man will meet you carrying a pitcher of 

water ; follow him into the house that he enters . "And you shall 

say to the owner of the house , ’ The Teacher says to you , 

"Where is the guest room in which 1 may eat the Passover 

with My disciples?" ’ “ And he will show you a large, furnished 

upper room ; prepare it there." And they left and found 

everything just as He had toldthem; and they prepared the 

Passover"(Lk . 22:10~13). On the Communion table are the 

bread and cup . The broken bread is the symbol of Christ ’s body 

and the cup is the symbol of His blood. Christ’s body brought 

us !ife and His blood brought us the new covenant. Jesus asks 

all believers to celebrate Communion. As we partake today, 

please reflect on what we are celebrating. 

Communion celebrates our free gift of salvation . Today ’s 

Bible tells us, 11 And when He had taken some bread and given 

thanks , He broke it and gave it to them, saying, ’This is My 

body which is given for you ;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 

And 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fter they had eaten , . 

saying , 'This cup which is poured out for you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 "(Lk. 22:19~2 이. Jesus asks His 

disciples , not other people , to celebrate Communion. The 

Communion message is the gospel. Paul proclaimed , “ For 1 

delivered to you as of first importance what 1 also received ,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and 

that He was buried , and that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ccording to the Scriptures" (1 Cor. 15 : 3~4) . Jesus Christ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The Comm \J nion service calls us back 

to the cròss . The gospel offers free salvation for sinners, and 

declares faith in Christ as the only way to be saved . No 

measure of good work or strong effort can bring salvation . It is 

a free gift that can only be received by faith in Jesus Christ 

Communion doesn ’t bring salvation , but salvation brings the 

celebration of Communion. 

Communion celebrates our f비 1 forgiveness . Jesus pardons 

all , not some, of our sins . Look at Peter, who denied Jesus 

three times, but ended up becoming the first messenger in the 

primitive church . Look at Thomas , ‘ who doubted Jesus ’ 

resurrection , but finally recognized His full deity. Thomas 

confessed , "My Lord and my God " (Jn . 20:28). 1John 1:9 says,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비 and righteous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 " 

Confessing our sins means saying the same thing about sin 

that God does . When we çonfess , Jesus forgives. Jesus 

restores our fellowship with God . Jesus forgives even our 

worst mistakes , our most wretched thoughts , and our most 

wicked actions when we repent . He forgives completely, never 

partially 

Communion celebrates our fantastic future. Jesus said , 

concerning Communion , “ 1 shall never again eat it until it is 

fulfilled in the kingdom of God " (Lk. 22 :16). While we are asked 

to take part in Communion now, Jesus is waiting to take it with 

all God ’s children in heaven . The Bible tells us, 11 For the Lord 

Himself will descend from heaven with a shout, with 、the voice 

of the archangel and with the trumpet of God, and the dead in 

Christ will rise first. Then we who are alive and remain will be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so we shall always be with the Lord"(1Thes. 

4 : 16~1 기. Believers won ’t need an airplane ticket to the fly in the 

clouds that day! Who can even imagine the wonderful things yet 

to come? Jesus said, "If 1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 1 will 

come again and receive you to Myself, that where 1 am, there 

you may be also"(Jn . 14 :3) . Christ ’s personal return is 

guaranteed . We get a glimpse of glory in Pa 비’s testimony, 

“ THINGS WHICH EYE HAS NOT SEEN AND EAR HAS NOT 

HEARD , AND which HAVE NOT ENTERED THE HEART OF 

MAN, ALL THAT GOD HAS PREPARED FOR THOSE WHO LOVE 

HIM"(1Cor. 2 :9). We can ’t even anticipate such exceptional 

excellence! Revelation 20:6 says, “ Blessed and holy is the one 

who has a part in the first resurrection; over these the second 

death has no power, but they will be priests of God and of Christ 

and w ill reign with Him for a thousand years." 

My dear friend , what has changed since you arrived for this 

celebration? What will changebecause of this celebration? 

How will you proclaim the good news of this celebration? 

Please don ’t let today’s Communion celebration be a special 

feeling just for now. Let your free gift of salvation , full 

forgiveness , and fantastic future ignite your passion and zeal to 

do God’s work. Amen.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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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주일 설교 

l 다음 주일 설교 l 

성찬석 

(14)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샤 (페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16)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 

(22)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23)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누가복음 22:14--23) 갱생판옥샤 

예 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핸 。l램 교회는 계속해서 지걱묘 있습 

| 니다. 예수님은 이 특별한 예식을 훨씬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제 

자들이 예수님께 유월절을 어디서 준비해야 할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제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 

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 

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끼녹 22:1O~13). 성만찬의 식 

탁에는 먹과 잔이 있습니다.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며 잔은 그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었고 그분의 피 

는 우리와 새 언약을 맺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신자에게 성만찬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축하하며 기념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나다. 

자유함을축하한다 

성만찬은 구원의 선물로 받은 참 자유를 축하합니다. 오늘의 성경본문 

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먹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 

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녹 

22:19~2이.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기념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성만찬의 메시지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선포 

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 

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새’(고전 15 : 3~4).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찬예배는 십자가로 돌아오라고 우 

리를 부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죄인들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고 그리스 

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밝협니다. 어떤 

선한 행위나 엄청난 노력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성만찬이 구원을 주지 못하지만 성만찬은 구원의 선물로 받은 참 자유를 

기념하게합니다. 

완전한용서를축하한다 

성만찬은 완전한 죄 사함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의 일부가 아 ‘ 

닌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결국 그는 초대 교회의 첫 복음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도 그분의 완전한 신성을 인정하며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끼요 20:28). 요한일서 1:9은 말 

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 

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죄 사함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것과 같 

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화목하게 하십니다. 최악의 실수， 비열한생각， 사악한행동을했 

을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분의 용서는 완 

전하며 결코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놀라운미래를축하한다 

성만찬은 놀라운 미래를 축하합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에 관해 말씀하셨 

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 

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녹 22:16). 지금 우리가 성만찬을 지 

커는 동안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와 그것을 함께 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 

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 

들과함께 구름속으로꿀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 

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전 4:16~17). 주님께서 다시 오 

시는 그날， 신자들은 구름 저편의 천국을 향해 날아가기 위해 별도의 비 

행기 탑승권이 필요 없습니다. 그 누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이 놀라운 

일들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까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14:3).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합니 

다. 우리는 바울의 증언을 통해 그날의 영광을 어렴풋이 알 수 있을 뿐입 

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히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 

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전 2:9). 그토록 상상을 초월한 영광이 어 

떠한 것인지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6은 말씀합 

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 

사장이 되어 천 년 통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한 이후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 

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찬 

식의 기쁜 소식을 어떻게 선포하겠습니까? 오늘의 성찬식이 단지 오늘로 

끝나는 특별한 느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선물로 받은 참 자유， 

완전한죄 사함， 놀라운미래가주님의 일을할수 있도록여러분의 열정 

과 열의에 불을붙이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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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껑이 답이다 I Dt 가륙옴 강 

상껑이 답이다 당신의 가족에게는 믿음의 삶 

이 있는가? 아브람은 하나님 의 

.. - ‘ 、 말씀을믿고고향을떠났지만그 
Ol~ol 71 :J -;; ~I 콰 들이 처한현실은아브람과가족 r U-I 근 

• 의 믿음을 흔들었다. 그래서 아브 

기 _... , 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 

(짱세 71 15:1~7) 각대로 재해석하여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의 가치로 

떨어뜨리는 죄이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한다. 하나님 

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재해석하고 자신의 노력을 가미하여 결국 자신이 무 

언가를 이루려고 한다. 이성과 지성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것을 판단하며 감 

히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를 서슴지 않는다. 하나님의 관심 

은 한 영흔， 그리고 가정에 있다(창 7:1; 행 16:31). 

미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자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의 가족은 미래를 하 

나님께 내어 맡긴다. 여기서 말하는 꾀래’ 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미래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에 자신의 모든 것， 가족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한다(마 11:28). 그럼에도 우리는 짐을 예수님께 내어 놓지 
못한다. 계속해서 자신이 하려고 노력한다. 이 이면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마가복을 강때헬 

예수께셔 묻히시다 
(15:42-47)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 

다. 그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참혹한 형 

벌이었다. 십자가에 처형된 지들은 죽 

은 후에도 6일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았 

다. 그러변 새들이 날아와 가장 먼저 눈 

을 먹고， 서서히 온 몸을 쪼아 먹는다. 

이러한 문제가 죽음과 장례에 대한 문화가 다른 유대인과 로마인의 다툼과 갈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유대인들은 죽은 시체를 목 땅에 묻었다. 이것이 

그들의 전통이었다(신 21:23).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도 유대인 

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였다(요 1O: 31~32) . 

빌라도가 사형선고를 내리기 전 이미 공회원들은 모두 모여서 예수님의 사 

형선고를 확정하였다(막 14:64). 이는 성경의 예언대로였다. 성경의 예언은 일 

점일획도 툴리지 않는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모진 고 

초를모두당하셨다. 이어 예수님이 숨지시자 백부장은예수님이 하나님의 아 

들이었음을자신의 입으로고백했다. 그러나제자들은모두흩어졌다. 이와중 

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한 자가 있었다(막 15:43). 그는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녹 23:50~51). 그는 공회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 

리는 자였다.4복음서 모두 그에 대하여 기록했으며 특히 마태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였다(마 27:57)ι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이라는 죄목으 

로 돌아가셨다. 그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를 찾아간 것은 참으로 위 

험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당당하게 요청하였고 빌라도는 허락하였다(막 

15:43~45). 우리는 흩어진 제자인가 아니면 아리마대 요셉인가? 

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죄성이 숨어있다. 회개하자. 단순히 자신이 범한 

몇 가지 잘못을 고쳐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자(히 6:13~15) . 우리 미 

래의 확실한 보증은 오직 주님뿐이시다(히 11:10). 

믿음은 하나님과으| 관계를 ~하거| 한다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믿음 

이다(창 15:6~7) . 믿음만이 우리 미래의 확실한 보증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하게 만들어 준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현실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의 유일한 방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끈다(롬 3:25). 우리의 신앙심이나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할수 없는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그리스도의 

십자기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롬 5:8). 이것을 믿는가? 그리스 

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하게 한다. 

열악한 현실에 믿음이 흔들려 자신의 노력과 실력을 앞세우려는 아브람에 

게 하나님은 가족에게 믿음의 삶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셨다. 미래를 하나 

님께 내어 맡겨야 하며 이것은 믿음으로만 기능하다는 사실을 가르치셨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다(롬 4 :3~5).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이 무엇 

을 할 수 있겠는가? 지꾸만 자신의 실력 노력과 경험을 내세우지 말고 전적 

으로 예수님을 믿자.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자. 아멘. 

마가는본문에서 두 여인 즉막달라마리아와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 

을놓치지 않고 기록하였다(막 15:4η. 이 두 여인은누구인가? 그들은 가장 비 

천한 지들이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워하여 모두 도망간 그 자리에 연약 

한 두 여인은 끝까지 있었다. 그리고 부활절 아침 두 여인은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이 비어 있음을 보았다. 두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증인이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 볼품없고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보였 

던 두 여인을 아주 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숨겨두 

었던 사람을 사용하신다.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일문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서 자존심과 교만을 벼려야 한다.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높임은 우리를 변 

화시키지 못하며， 우리의 위치 또한 바꾸지 못한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에서 죽으시 

고 장사되신 예수님께 있다. 매순간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 

으면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에 초점을 두게 된다. 결국 복음이 아닌 축복을 원 

하게 된다. 성경을 연구하여 잘 알고 있을 뿐 복음을 믿지 못하여 고난의 십자 

가보다는 축복의 십자가만을 원하게 된다(행 13:27~29) . 결국 우리는 또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처럼 말이다. 예수 

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한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음을 우리는 전해야 한다(고전 15:3~5). 자존심과 

위선을 벼리고 오직 복음을 전하자. 명예의 십자가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이제 돌이커자. 십자가의 길로! 아멘. 

* DH주 월요새벽기도회μM벽 4.'45)α/서 상상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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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겉 Dt II 

복음사역에 충성알 수 있도록 

때9년도 선교사역을 위해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바쁜 일정임에도 팀원 모두 열심히 

훈련에 동참해 주어서 감사했습니다. 평소 연습 때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았는데 언어심사 당 

일에는 막상 아무 것도 생각이 안 나 결국 저 때문에 재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의 은혜로 모든 팀원이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어서 무사히 잘 마치게 되어 파송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이제 정말 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사역지로 향한 팀원들은 모두가 하나 되어 이동 중에 차 안에서 두 분 권사님이 교대로 불 

러 주시는 가사를 따라 효암하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호텔과 차량과 기사와 기후 

마저도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가 사역지로 향할 때는 오지 

않아 은혜로운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영흔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갈급해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화답했고， 모두 즐거워하며 찬양을 따라했습니다. 다만 현지어가 아둔하여 제대로 복음을 전 

하지 못한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간 전도지를 펼쳐 읽어갈 때 고개 끄덕이며 

‘따라 읽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은 좋아하셨을 것입니다. “한 영흔 한 영혼을 예수님 마음 

으로 사랑하게 해 주세요 기도하며 사역할 때 주님은 동행하시며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 

다. “복음을 전한 그 영흔을 위하여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 

옵소서 . 복음이 뿌려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사역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저들을 위해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김진옥(안수집사， 14교구) 

2009년 8월 30일 @ 

이 산지를 우리에게 추소서 

비행기가 착륙을 준비하는 동안 일 년 묘때 다시 찾은 선교지를 내려다 

보며 가슴이 벅쳤습니다.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하자 눈물 

이 울킥 솟구치던 작년 이맘 때를 생각했습니다. 다시 선교지를 찾아서 주 

님의 복음 전하라고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렸고， 한편으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제 모습을 보며 회개도 했습니다. 넓은 초원에 있는 집들을 찾아다 

니며 우상 숭배와 주님이 계시지 않아 메말라 있는 심령들을 만나면서 마 

음이 많이 아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보 

내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드렸고， 그 동안 이들을 위한 기도를 게을리 

했던 지난 시죠띨 주님께 아뢰며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진지하게 들으며 찬양을 힘차게 부르던 어린 영흔들， 예 

수님을 믿겠노라던 여넓 명의 가족들， 목축 일로 바쁜 중에도 일손을 놓고 

열심히 전도지를 읽으시던 할아버지， 팀장님의 하모니카 연주를 멀리에서 

듣고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영접기도까지 받으신 할아버지 내외분 정 

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놀랍고 은혜로웠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십자가 복 

음의 씨앗을 정성껏 심었으나 물 주시고 가꾸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황료탬} 이 초원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죽어가 

는 영흔이 구원받고 소생되길 원합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들 가슴에 

예수님의 사람이 뜨겁게 넘치길 기도하면서 선교지를 떠납니다. 

권연숙(권사， 6교구) 

지난 3월 둘째 주일 오후에 선교관 1층에서 우연히 마주친 교구장 

장로님께서 팀장으로 선교를 다녀올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다. 갑작스 

런 말씀에 하루만 생각할 시죠띨 달라고 말씀 드린 뒤，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6월에 선교를 간다는 것은 전혀 생각 

할 여유가 없었다. 회사일과 피택자 교육， 기타 다른 일로 10월 쯤에 

나 선교에 동참하기로 하였는데 ， 더구나 팀장이라니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기도 중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 

라는 음성을 들려주셨다. 다음 날 바로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고 이렇 

게 하여 선교준비가 시작되었다 

팀장 경험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사용해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시작한 선교사역을 통해 주님은 많은 은 

혜를 쏟아부어 주셨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팀원들을 허락하셔서 

훈련 기간 내내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졌고， 개인적으로는 기도와 말 

씀에 집중하며 주님과 더욱 가까이 사궐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중반 

에 팀원 2명이 탈락하는 일도 있었으나， 딸이 큰 수술을 하였거나 자 

신이 발목 부상을 입었음에도 선교를 강행한 팀원들이 있어 많은 도 

전과 은혜가 되었다. 더불어 이런 상훌될을 통해 팀원들이 하나가 되 

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드디어 파송예배를 드리고 선교지에 도착했다. 초보 팀장으로서의 

많은 부담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면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 

교가 되며 부족한 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다. 감 

사하게도 주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어 가는 곳마다 많은 영혼을 만나 

게 하셨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입술을 허락하셨다. 어떤 마 

을에서는 정말 많은 어린이와 하나 되어 〈예수 사랑하심은〉을 찬gt하 

며 주님의 사랑을 찬양했고， 병자가 있던 어떤 집에서는 예수님 외에 

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설명하자 예수님을 믿겠노라며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여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 

강한 햇빛과 무더위에도 팀원들은 전혀 지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한 영흔이라도 더 만나려고 열심을 내었다. ‘우기’ 여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비는 주로 밤중이나 사역시간 이후에 내려 주님의 세밀하심에 

팀원들 모두 감사했다. 또한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큰 

힘을 얻었고， 기도로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맡길 때 모든 것을 주 

관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김광선(집사， 8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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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수련회를 앞두고 몇 주 전부터 이번 대학부 여름수련회에는 어떤 은 

혜를 주실까?’ 라고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다 보니 주님은 요 

즘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닥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두 세계 

에 발을 딛고 살아간다고는 하는데 경건의 모양만 갖추었지 진정한 경건의 

능력은 찾아볼 수 없는 습관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더워진 날씨에 지쳤고， 방 

학 기간인데도 평소보다 더 바쁜 생활을 하던 나를 비롯한 우리 대학부 공동 

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은 영적인 각 

성이었습니다. 

주님은 수련회 가운데에서 나의 갈급한 심령에 정말 필요한 말씀들로 채 

워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의 스케줄들을 두고 기도원에 올라온 것이 마음 

에 걸려써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곧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 

셨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의 수련회 기간 동안 

“기도하라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나의 가정 속에서， 학업 속에서 이런 모 

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그리스도와 피 묻은 십 

자가뿐임을 발견케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 

혜묘l이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심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시펀 16편 1절과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 신앙의 길은 환난과 동시에 

즐거움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죠1k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롬 
5:2). 나는 머리로는 우리의 죄인 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미래에 바라 
보아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재의 삶 

속에 실존적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정말 내 신앙의 한계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음성은 

기도 가운데 모든 가식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안 

에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무런 능력 없이 죄 앞에 무너지는 

삶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 안 

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 이 신앙이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 

아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이자 진짜 신앙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 

로 환난의 길이자 즐거움의 길인 것입니다. 

첫째 날 부흥회 시ι써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기를 대학부 전체가 은혜 

가운데 나아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끊이지 않고 우리 모두 

의 삶왜서 이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다짐으로 이루려고 하면 분 

명히 무너짐을 알기에 그 어떠한 것이 아닌 기도로써 깨어져야 합니다. 주님 

또한 기도로써 본을 보여 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환난 가운 

데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먼저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둘째 날에는 끊임없이 내리는 빗줄기 속에서，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 

지지 못할까 걱정했지만 루디아관에서 안전사고 없이 모두가 함께 연합하여 

즐거운 시ζ띨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특강 시간에는 구약과 신ι띨 전체적 

으로 정리하여 복음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깨닫고， 말씀에 대한 폭을 넓힐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능력 없던 나의 신잉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도전받 

고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신 귀한 수련회였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예수 

님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 

를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송이(대학부) 

주낀흥헌 

내 보습 이대로 

학생회 임원으로 준비하는 마지막 큰 

행사여서 정말 많은 걱정을 했다. 그럴수록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과 더 많이 대화를 

나눴어야 했는데 주님을 찾기는커녕 주님 

을 더 피한 것 같다. 학교 보충수업 때문에 

수련회에 늦게 들어가 은혜로웠다는 특강 

을 듣지 못했다. 하지만 주님은 특강 때 받 

지 못했던 은혜를 부흥회 시간에 배로 부어 

주셨다. 매번 수련회에 참석하지만 부흥회 

는 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것 같다. 평소 

엔 아무렇게나 불렀던 효암도 부흥회 전 준 

비찬양 때만큼은 정말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렀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도 공감 

했고， 주님이 정말 살아 계심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찬양으로 준비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 

고 기도회가 시작되었을 때 내 마음속에는 

편안함과 따뜻함이 느껴졌다. 주님이 내 마 

음속에 찾아오심을 느낀 나는 그 동안 회개 

하지 못 했던 것， 기도하지 못 했던 것을 

주님께 다 보여드리며 기도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라고. 그리고 옆 

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줄 때에는 그 

동안 기도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 미안함 

을 느끼며 기도했다. 주님보다 친구들을 먼 

저 찾은 것에 대해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했 

다. 둘째 날 기도회 때는 학년별로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수능이 얼마 남지 않 

은 고3. 임원활동과 자기목표 세워나가는 

고2. 아직 너무나도 어린 고l을 위해 기도 

했다. 각자 기도내용은 달랐지만 서l i!배 다 

시 나아갈 때에 방황하지 않도록， 믿음 잃 

지 않도록， 교회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지 않 

도록， 잃은 양 되지 않도록， 주님을 피하지 

않도록， 주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매일 하는 기도이지만 이번 기도묘념은 

“사랑합니다. 주님 !끼라는 말로 기도를 묻 

내서 더 따뜻한 기도가 되었던 것 같다. 이 

번 수련회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오라 말씀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심을 체험 

했던 수련회였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 천국 가는 그날따l 지켜주세요" 

조진희(고등부) 

저11061호 

참 은핵l 

3년 만에 가는 수련회였다. 2006년 이 

후 유학으로 인해 청년부를 오래 떠나있 

던 내게 청년부는 낯선 곳이 되어버렸다. 

내가 알아가야만 하는 사료k들이 많은 청 

년부에서 수련회를 가게 되었고 그렇게 

수련회는 청년부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알 

려준 귀한 시간이었다. 하루 밤의 잠자리 

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자매들의 이쁜 모습과 조원들을 위해 아 

낌 없이 헌신하는 조징들의 모습，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눈빛을 보내 주신 팀장들의 모습， 

그리스도를 앓으로 나오는 삶에서의 성숙 

의 향기들이 청년부 지체들의 살뼈l서， 태 

도에서 그리고 대회에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왔다. 이런 뀌한 공동체임을 알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수련회가 많은 중보기도로 준비되어서 

그런지 정말 순서마다 내게는 은혜의 시 

간이었다. 선택 강의로 들었던 ‘싸움의 기 

술’에 대한 말씀도 내 자신이 얼마나 부 

인되지 않았는지 현실로 보게 한 시간이 

었고，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싸워야 할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 

다. 팀별 발표시죠때는 청년부의 다양한 

재치와 재능들을 감상하며 이렇게 다르게 

특색 있게 우리 각자의 모습을 지어주신 

주님께 감사를드렸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말씀으로 도전을 

주었던 시간은 첫 부흥회 시죠L이었다. 목 

사님의 준비된 말씀은 정말 재미도 있었 

지만 귀에 쑥쑥 들어오게 정리도 잘 해주 

시면서 “우리도 주의 말씀과 권고에 반응 

하는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한국이란 땅 

에 교회가 세워지며 성도들이 있게 한 복 

음의 씨앗들에 대해 들으면서 주를 사랑 

함으로 조선인을 아낌없이 사랑했던 선교 

사님들의 마음이 내 묘빼 뜨겁게 와 닿았 

다. 수련회에 오기 전에 “예수님， 당신의 

은총을 온전히 깨닫게 하소서라는 기도 

로 왔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은혜가 무 

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느끼게 해주셨던 

시간이었다. 

신보경(청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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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피 칙석밴 

금요찬얻f집획 i표구확석 변경 φ 새가족을왼영압니다 φ 

*이핸 주 금요찬양짚획(9월 4얄)부E:f 질A.I 번효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 

1286 전진성 14 청년 1부 검영숙(16) 

본당 1층좌석 배~I 본당 2.3층좌석배지 1287 김선희 22 장년 1부 김효선(16) 

~ 

2 
교구 

22 
교구 

1 
교구 

션교믿 
정확엉 

띠확* 
휠년* 

Lτ」

24 
교구 

14 
교구 

1288 이종헌 15 대학부 이은정(15) 

1289 정주연 2 고등부 김기욱(5) 

1290 윤나영 2 청년1부 

1291 유운덕 20 장년2부 

1292 박윤숙 20 장년2부 

1293 류정일 16 청년2부 소예영(11 ) 

1294 허경희 18 장년 1부 

1295 엄재용 2 청년 1부 심준석(1 ) 

훤 11뚫 11월 11꿇 11뚫 1296 백영선 11 중등2부 정지현(11 ) 

1297 최호일 11 중등2부 정지현(11 ) 

1298 김주현 12 대학부 이성옥(12) 

1299 임보라 3 청년 1부 김영실(19) 

~300 이상준 20 잠년2부 
과홉 11훤 11 콰도 11훤 11옳 11꿇 

蘭밸 펼펼 
뚫11뿔 11끓 11꿇 11끓 11콰 

1301 김치웅 12 청년1부 김소연(10) 

1302 김숙자 13 소망부 김영선(13) 

1303 유승제 16 장년3부 장세복(12) 

짧 충현교회의 한 가측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온당 203.호 새가족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짧 

‘AI 초프 를 ’ L 0 를 T 예방법은 ‘솜씻기’ 

신종인플루엔자A(H1N1)， 즉 ‘신 

종플루’는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 

으켜 생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바 

이러스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 

료뻐|게 길염을 일으키고 있는 호 

흘기질환의 원인 바이러스이다 이 

것은 주로 길염된 환자의 기침이 

나 재채기를 통해서 감염된다 신 

종플루의 증상은 일반적 감기 증 

S벤 빌멸(37.8
0

C)， 콧물， 인후통， 

기침 또는 무력감， 식욕부진， 설사 

와 구토 증~I{) I 함께 나타난다. 백 

신과 치료제가 있기는 하지만 현 

재 우리나라도 t용플루의 안전지 

대가 아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위생을 통한 예방이다. 

최선의 예농법은 ‘손씻기’ 다 손 

씻기를 자주하면 신종플루 뿐만 

아니라 모든 전염병의 70%를 예 

방할 수 있다 수시로 손을 씻는 등 손씻기를 A앨회해야 효빠 외출 ‘후 구IJf했을 때， 사람들이 많 

이 모인 장소를 다녀온 뒤， 기침이나 X빼기를 손으로 가렸을 경댐는 즉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효κf.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는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꽤는 등 기침여|절을 지커야 랜 특01 만성질환X빠 임산부， 65세 이상 돼， 잉개월 이때 소 

Of는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ζ밸한 주의가 필요하다. 교회에서도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혹시 

생길지 모를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니 신종플루 때문에 교회출석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신 

종플루에 담져있는 주님의 머|시I를 깨달Of 영적 건생| 더욱 주의따 “기뚜를 겨떤교 뾰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글 4:2). 

나는 죄인입니다 

여름수련회를 통해서 회개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종’ 이라는 주제 앞에서 기 

도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았던 나 자신을 돌아보며 진실로 회개하 

였습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기도하였지만， 내 주변에 정작 

메마르고 죽어가는 다른 영흔을 위해 기도는 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구 

원해 주시고 생명을 회복시켜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아왔으 

나，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쌍한 영폰을 생각하지 않고 나묘띨 

위해서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전도할 자신이 없어서 여러 가 

지 이유와 핑계를 대고 전도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입 

니다 여름수련회 때 한 사람 이상씩 전도하기로 하였으나 나는 한 사 

람도 데리고 오지 못했습니다.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새가족 

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고 저는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가까운 친구에게 

조차 예수님을 자신 있게 전때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전도가 쉬운 일 

은 아니지만 그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이기에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께 순 

종해야 한다는 사실도 여름수련회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도 ‘빛 

의 사자 가 되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한 영흔을 위해 십자가의 복음 

을 전하는 종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죄인을 주님의 종으로 사용 



밍 2009년 8월 30일 

모 g 

1 집사회전처|기도회 
일시 9월 4일 금요찬양집회 후 
장소，갈릴리훌 

대상 안수집사전원펼참 

톨 셰 

1 김동녀 타교집사(김차영 집사 
의 모친 잉태현 집사의 장모l 
1 2교구 청량리구역) / 22일 별 
세 ， 24일장혜 

2 정선섭 성도(정봉균 성도의 
부친 연예순 집사의 시부， 

17교구 화정 1구역) / 25일 별 
세， 27일장려1 

3 김입분 씨(이상해 장로의 모 
친 박옥자 권사의 시모， 13 
교구 논현4구역) 126일 별세 ， 
28일장혜 

곁 혼 

1 유광준 군(유진각 씨 잉병혜 
씨의 아들)과 이동은 앙(이호 
연 집사 김혜욕 집사의 딸， 

1 4교구) / 9월 5일(토) 15:00 , 
교육문화회관 3층 거문고 A훌 

2009년 찌19차 CMTC(션교흘헌) 
(교육과껑 :3추간， 장소 : 톨당 112호) 

시 간 

18:15-19:15 
19:15-19:30 
시 간 

18:15-18:45 
18:45-19:10 
19:10-19:30 
시 간 

18:15-19:50 

9월 6일(다음 주일) 

저11강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 
지12강 충현교회 선교정책 

9월 13밑(주일) 

지13강 선교지 영적 상황 
지14강 복음을 통한 팀사역의 문제해결 

지15강 영성기도회 

9월 20일(주일) 

직무혼련 

훌연교회혹탁핵월모집 

1.모집부문 미화직(60세 미만남자세례교인) 
2찌|줄서류 자일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장추천서(타교인) 
a서류찌흩저 잃구 억상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il' 5잉웠P이#때8) 

훌연기도월 혹확희월 모집 

1.모집부문 기도원 관리직(60세 미만 남자 세례교인) 

식당 주방에서 일하실 분(60세 미만 여자 세례교민) 
2. ~1 줄서류 자띨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징추전서(타교인) 

a서류제출~i ~밤구 역심동 앉ì5-1 충현교회 사무국 'il' 001-766송425 

주민흉헌 

교피소석 

션교언어 흘린 

일시’ 매주일 15:00 

장 소 ’ 제1교육관 405.회내몽골) 5이회킴보디애 밍4회우코매|나)~회랙스) 510회버E냄 

후반기 수와교엔 개강 

일 시 :8월 30일~12월 13일(16주간) 매주일 15:1O~16:20 장 소 : 저g교육관 1층{에바다부셀 

김시위원피 정기검사 

김A때싱 ‘ 모든 교회학교 집사회 권사회 모든 친망대 강사1낀 ‘ 9월 1일~9월 30일 
세홍서류 금전출닙부 원장 영수증칠(2009년 1월 1일~6월 30일) 깅A엠소 저11교육관 503호 

2009년 후반기 교육훈련원 교육 
연합개깅예배 

일시 :9월6일F띔주일)오후3:JJ 장소 제1교원fJJ7호 대상‘수강생전원필잠 

수요성경공부 교육기간 9월 6일 - 11월 25일(12주겐 

오후반2::JJ -4.m 어야젤에 L-1E1난예수그리스도(제1교육관$정 

대엘에L맘}여F퍼스도(제1교육관4뼈 

뻐E써 야뾰서에L탠여수꼬|스도(제1교육관 ffJ7.회 

저녁반8:3J -10fXJ 빠로전후 · 요한일01삽서에 L빠여F퍼스도(제1교육관JJ，회 
교사양성부 교육기간 9월 6일-11월 22일(12주긴) ε앙 제1교육관 JJ1호 매주윌오후3:3J- 4:JJ 

찬빼원양성부 교육기간 9월 6일 -11월 22일(12주긴) 앙‘베대|흘， 매주일오후3:3J -4때 
충현진도대원훈련 교육기간9월6일-11월 22일β주겐 앙 저11교육관 407.호 매수요을l오후 1:3J-2::JJ 

깅육훈련원교육 수강신청서가교육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9월 주일 및 수요예배 기도 담당 

워E 。근1 주일예배 (징로) 찬맴|배 수요예배 (권새 

II m W V 
에댐H뢰 

II 
김성호 장철환A 1 ArTc서a 박광식 안석현 최세진 이숙희 채임숙 

13 함철주 정태통 신광철 정창수 차선득 τ o 벼 o 시 「 강순회 조숙예 

20 이종석 이세영 박생명 염복섭 조증민 임채봉 이정임 이수예 

27 
」

임창식 이호일 최세진 추병창 이 훈 켜 치 O1l그L 이영자 이늠이 

새벽기도회 (8/31-9/6) 

8/31 (월) I 9/1 (화) I 9/2 (수) I 9/3 (목) I 9/4 (음) I 9/5 (토) I 9/6 (주일) 
이광현/김 광 | 강명구/안병택 | 양태선/배판웅 | 유현철/김현근 | 탁정헌/강옥련 j 유재진/이혜숙 

막 16:9-20 롬 3 : 1-8 롬 3:9-18 롬 3:19-31 롬 4‘ 1 -15 롬 4:16-25 롬 5:1-11 

저11061호 

텃뭘 충현 기도으| 창 
“ DJ 빼에 예수쩨셔 "도하사려 산으로 1~사 

밤DJ 써도혹 하냐닝쩨 1’도하시.:ïl" 

디j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φ} 16:24)하고 자기 십 
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그리스도 예수 
의 횡롬1:1)이 되게 하소서. 

a 위임목사님의 영육을강건(왕하 2:아하게 하시고，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 
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a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마 
음과한뭇{벌 2:2)이 되게 하시고우리 교회를주님의 교회 
(마 16:18)로 세워 주소서 

댁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갈 
6:14)이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만 천국일문이 양성(딩전 
4:히되게하소서. 

딩 1 . 1.1 전도(딛 1:3)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때월 둘째 주 
수 · 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 
접하게하소서. 

딩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 
교(행 1:에에 모든 성도들이 7~는 선교샤 보내는 선교사 
(벤전 2:에가 되게 하소서. 

a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2)로 믿게 
하시고， 예루살렘 창양대(녹 2:36)를 통뼈 금요찬양집회 
가십자가의 은총으로풍성하게 하소서. 

g 충현의 재댄유지 · 동산 · 복지)틀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 
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 납골시설 건립 및 함 
양충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골 2:15)되게 하소서. 

밍 피택지들이 모든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 
7.}7}를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덤후 2:3)이 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I 

예배 담당 (9/2 - 9/6) .앤톨꾀톨캘』걷흩샅l 

날짜 여|배 설 교 사호| 기도 찬앙 

수요 I 교회의 머 리는(골 1:13-23) 김성관 목사 유재진 이성숙 시온성과 같은 교회(호산나 찬양대) 
9/2 

수요 11 엘리의 십자가(상상 3:11-14) 송제호 목사 김성헌 김정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실로암 찬양대) 

9/4 금요찬양 김성관목사 정민권 예루살렘 찬양대 / 사랑부 중창 / 바리톤 박성수 

주일 I 성찬식(녹 22:14-23) 이재현 목사 이광현 김성호 〈예배전찬양〉 

주일 11 성창식(녹 22:14-23) 김성관목사 양재웅 장철환A 빈 들에 마른 풀같이 외 / 초퉁부 중창단(지도‘ 이정헌) 

9/6 
주일 m 성찬식(녹 22:14-23) 김성관 목사 정진호 송두섭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외 / 초등부 중창단(지도， 이정헌) 

주일 W’ 성찬식(녹 22:14-23) 최강전 목사 양태선 박광식 시옹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외 / 바이올린 임지희(아멘 오케스트라) 

주일 V 성찬식(녹 22:14-23) 박준식 목사 안일찬 안석현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외 /바이올린 김소현(엠엘 오케스트라) 

주일찬양 보혈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행 11:19-21) 김근영 목사 유현철 최세진 특별찬양 (임마누엘 찬양대 / 엠엘 찬양대)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집회 안내 (짧 031-766-5425) 

차 량 

r 섬 기 는 분 들 >
1 구분 시 간 

I 오전 7:00 

11 오전 9:00 

m 오전 11 :00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이외국어동시통역 예배)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라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30 

금요찬앙집회 저녁 7 :3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구 분 시 간 장 ~ 

영아부 
I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307호 

초퉁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507호 

중둥 1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301호 

중동 2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401호 

τ;;<τε3 .!f 오전 9: 00 제 1교육관 501호 

τ7πzrTB 오전 11:00 제2교육관 4충 

대 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 .9!.후 5:30 제 2교육관 4충 

장소 

본당 
보」 다 u 

본당 

본당 

보」 다 ” 

오전 11 시에 드리는주일 m부 예배는 영어1 중국어， 일본 
어 및 수화로1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링 

키어， 중국어1 몽글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익됩니다 

본당 
보」 다 9 

본당 
본당 

Simu~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뼈anese 

and Sign 벼nguag.e are av때able at the Eleven 0' clock 
Worship Service, and SM 녀nkan ， Chinese, Mong이lan ，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외so available at the 
One 0' clock Worship Service 

구분 시 간 장 ~ 

청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1호 
소앙부 오후 12:15 갈릴리흘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층 오후 1:00(성인) 

탁아부 (주)오전 8:30-오후 6:00 
선교관 1충 

(금) 저녁 7:00-저녁 9:3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에다니훌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멘 흘 

영유효중도서실 오전 8:30-오후4:30 제 1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우|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부목사 
노광헌 이 훈 김종구 차신득 이종석 박인기 정진호 김익환 장 훈 이회식 
당희서기 재정위원장 종현기도원김 지 3교육위원장 찬앙위원징 에비디부 제2교구위원회 제1교구위원회 12교구 신교위원회 

임무천 진홍용 전홍렬 김단용 - 한송규 하종철 안치원 양재웅 유재진 강영구 
잉교구장 행징위원징 재정위원 18.교구장 기획위원 5교구 2교구 펀집국 3교구 11교구 

김환기 원웅철 이형수 안동현 황의만 양태선 유현철 탁정헌 김완수 최성득 
17교구 대학부 4교구 외선부 양교구 -λ←미。-닙「지。 선교위원징 건축위원 징번3부징 12교구징 
최강전 박용현 강현철 이팡현 강호쟁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23교구 24교구 9교구 16.교구 21교구 
지12교육위원장 23.교구징 실로암친S때짐 시설영선부징 11교구징 

윤요한 김근영 박준식 최진철 정민권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배춘식 김영달 15교구 정년1부 8교구 19교구 14교구 
봉사위원징 예배위원장 지12교구위원장 지링E때부장 기획위원징 김창성 이재현 이순식 안일찬 송제호 
이실호 최지융 노영한 박철구 정청길 7교구 6교구 18교구 .Jl~ 중등3부 
전도위원 건축위원징 19교구장 9교구장 g션2부징 김성헌 김백만 김1운교구창 
신상수 고제숭 강철형 김영은 이달옥 중등2부 20교구 

째정위원 7교구장 기획위원 기획위원 소년부징 

장철환A 김숭곤 함철주 윤석민 정선현 -여전도사 
새가족등록실장 강사위서기 17교구징 여배위원 24교구징 

융인숙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석현 김연근 김창국 검중선 엄창식 15.교구 3교구 5교구 18.교구 16교구 
제1교구위원짐 잉로원추진위원 강사위원 유년부장 영유초중도서실징 김정연 강덕필 최문실 전10.은교구회 김정자 
진학래 김신국 전계식 전은배 석영식 8교구 21교구 12교구 14교구 
동산부징 1교구징 진도위원 20교구징 O멘찬잉대징 김정회 이복순A 류진회 입17태교구주 강 잉영교구미 구재완 송두섭 유상태 박상대 김규석 4교구 20.교구 2교구 
중등2부징 세1교뽑원징 틱이부집 중등1부징 진도위원장 옥미자 이복순B 이혜숙 황순란 김정운 
신광철 정창수 엄복섭 이상석 오순도 9교구 1 1교구 6교구 정년 1부 24.교구 

선교위서기 2교구징 기연리엘진S때징 15교구징 외선부징 강욱련 정23원교구입， 서영란 조현영 이향란 

양기수 김태식 김철환 김연태 김종홍 1교구 13교구 교재연구 7교구 

4교구징 딩회부서기 16.교구장 10교구장 영아부장 장혜구 나영실 

장철환B 정태통 이세영 이성섭 장철규 
19.교구 

감사위원징 유이부장 힐혈루0얀t~때징 기도원부징 21교구징 
-사랑부지도 신범식 

이보신 이상해 김성호 조중민 이호일 
i「E。iTtiX。i 13교구징 5교구징 8교구징 3:드。-닝「x。，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추병창 최세진 김홍기 박광식 류기명 
유치부징 입al'r앨친잉때징 에비디부징 6교구징 14교구징 • 전임연주자 장연회 노은영 
박성명 이상복 지규성 박종융 

새가즉S역부징 정년1부장 칭년2부징 대학부징 -선 교 사 송요한 

li‘1!l'HI!이iI""À1III!R즈용I메검-


